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우리 어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고장의 발전, 창원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밝은 명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내에 늘 

평안하고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봉수지, 명동 마을의 배후에 위치한 

사화랑 봉수의 신호를 받아서 서쪽의 고산 정상부에 위치한 고산 봉수로 

알렸다고 하며, 고산 봉수가 설치되고 얼마 되지 않아 혁파되었던 것으로 

추정

고향은 통영인데 20대 시집와서 여기 산지가 벌써 50년이 다 되었어요. 

처음 시집왔을 때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서 사는 게 괜찮았어요. 보통 마을 

사람들은 살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마을 뒤에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조선소에 취직도 하고 자식들도 취직하고, 아니면 조선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는 돈을 좀 만지고 

살았지. 

명동에서 태어나 90세 넘게 살고 있어요. 명동은 예전에도 명동, 지금도 

명동으로 불리는데, 왜정시대(일제강점기)에는 그들이 수탈을 많이 해서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살았어요. 6.25전쟁 당시 나는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 때만 명동에서 내 자리가 비어있었네요. 전쟁 후 

명동에 돌아와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그리 넉넉지 못해요. 

예전에 마을주민 모두 산에서 돌을 주워 다가 바다를 메운 것이 지금 뒤에 

보이는 주차장이예요. 마을 사람들이 돌을지고 날라서 만든 땅인데 그때는 

참 힘들었죠.

명동항 운영위원회 일동

서울방면

부산방면

대구방면

중앙내륙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진해IC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동서고가로 → 남해제2고속도로 → 웅장로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중앙고속도로 → 밀양대로 → 해원로 → 

어은교차로 → 시청, 진해구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성,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은 성으로 

현재 남은 성벽의 길이는 700~800m, 높이 3~8m로 무기도 생산한 것으로 

추정

진해 장복산 봉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명동마을 이야기

과거 명동살이

명동의 유적

명동의 유적

일제시대와 명동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명동마을 이야기

웅천 명동 왜성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내용

종합계획도

명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2020년 ~ 2023년(4년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8번지 일원(웅천동 명동항 일원)

명동어민회관 조성, 문화체험센터 조성,

어촌마당 거리조성, 어촌안전시설 및 경관개선,

어선접안시설 보강,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인사말 재미있는 명동 이야기

명동항 어촌뉴딜사업

오시는길

승용차

여행정보

창원시 해양항만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055-225-6871

055-547-8424

1688-0882  

창원시티투어노선도

사업대상지
명동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부산광역시

사업대상지
명동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부산광역시

78분
56.72km

54분
51.86km

43분
28.44km

73분
47.19km

40분
20.41km

78분
56.72km

54분
51.86km

43분
28.44km

73분
47.19km

40분
20.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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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바다 70리 길은 진해수협~해양공원(명동항)~안골포 굴강까지 총 29.2km

이다. 총 7개구간 중 진해해양공원과 동섬이 있는 명동의 아름다운 삼포로 가는 

길(3.4km)은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길로 힐링까지 더 해 준다.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소쿠리섬까지 1,399m를 최대시속 

80km 속도로 아찔한 공중비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다속 탐험, 신비로운 바다속 생명, 

바다살이 등 다양한 전시스토리와 

낚시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학습공간

기원전부터 2002년 서해교전까지

동·서양 주요 해전을 시대별로 관람,

전함의 변천사와 옛 해군의 주요 무기

모형도 볼 수 있는 곳

해양 유영생물, 저서생물 등 해양생물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 디오라마

전시실도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B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국민 조개라는 타이틀이 붙여도 될 만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시원한 맛을 내기에 찌개, 

칼국수, 그리고 파스타에 활용한다.

다시마와 함께 아이오딘이 아주 많이 함유된 음식,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대패한 

일본군 장수가 무인도에 숨어 미역으로 목숨을 

연명했다는 영양이 풍부한 명동 미역

피가 붉기에 이름 붙여진 피조개, 구이나 찜, 

숙회로 많이 먹으며 풍미가 강하고 쫄깃하며, 

잘 처리한 신선한 피조개 살에서는 오이와 비슷한 

상쾌한 향이 난다.

청정해역인 명동항 주변에서 생산되는 미더덕은 

전국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향긋한 향과 

오도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오만둥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맛!

된장국이나 찜의 부재료 쓰이던 미더덕이 음식

주재료로 등극한 비빔밥, 하얀 쌀밥에 잘게 자른 

미더덕을 올려 미더덕 자체의 짭조름한 간과 

향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1915년 첫선을 보인 진해콩은 밀가루와 콩가루를 

반죽하여 노란 콩 모양으로 제조된 진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과자로 진해의 명물

명동항에서 잡히는 갖가지 해물과 콩나물, 

미나리 등 각종 야채와 양념을 섞어 찜으로 

탄생하여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일품이다.

육계사주
외락등대

명동항 주변 길 주변 명소 명동항 이야기 길 안내도 명동항 특산품과 맛 따라

바지락

명동 미역

피조개

미더덕

미더덕 비빔밥

진해콩

해물찜

짚트랙 99

금빛 물결 손짓하는 삼포로 가는 길 따라가기

어류생태학습관

해전사체험관

해양생물테마파크

동섬

음지도

우도
소쿠리섬

초리도

웅도

1구간 - 진해항길(4.8km)

2구간 - 행암기차길(2.4km)

3구간 - 합포승전길(2.4km)

4구간 - 조선소길(5.7km)

5구간 - 삼포로가는길(3.4km)

6구간 - 흰돌메길(5.2km)

7구간 - 안골포길(5.3km)

명동리는 1973년에 웅천면이 진해시로 편입되면서 경상남도 진해시 명동으로 

개칭되었다. 명동은 서쪽을 뜻하는 ‘~’ 의 변이 형태인 발과 마을로 된 

발마을로 불리던 이름을 발은 밝다는 뜻의 명(明)을 훈차하고 마을은 동(洞)을 

훈차하여 된 이름으로 서쪽에 있는 밝은 마을을 의미한다. 명동에는 일명 웅도(熊

島)인 벗섬과 소쿠리섬·음지도(陰地島)·초리도(草理島) 등의 섬이 많은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다.

크기가 작아 아이섬으로 불리다 

동섬이 됨,  하루에 두번 간조시에

약 100m에 이르는 육계사주가 

나타나 동섬은 육지가 된다.

서쪽에서 밝은 마을 명동(明洞) 하루 두번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동섬’

“할머니, 조개 주으러 빨리 가요!” 승우가 바구니를 들고 마당에서 할머니를 재촉

했다. 할머니는 승우에게 오며 명동에는 한달에 한 번 바닷길이 생겨 소쿠리섬과 

곰섬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옛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막쇠에겐 백선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백선은 

막쇠의 선주 아들 가우리를 사량했어. 하지만 

가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가우리 아버지가 막쇠에게 막말을 하고 그것을

오래전,

막쇠는 어부였는데

성실하고 인정도 많았어.

알고 백선은 실어증에 걸렸어. 그런데 백선의 뱃 속에는 가우리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 그것을 안 가우리의 아버지는 백선의 가족을 무인도에 가둬 버렸어. 

백선은 무인도에서 아들을 낳고 길렸어. 그러던 어느 날 가우리의 아버지가 

아이를 빼앗아 갔어. 이 일을 안 막쇠는 시름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

바닷길을 만든 백선, 모성과 사랑의 전설

어촌마당 거리 조성

어항안전시설 보강

명동어민회관 조성

문화체험센터 조성

백선을 기리는 길_해안데크

명동항

음지도

동섬

백선은 외로운 날을 보내다 용왕에게 기도 했어. “제발 하루만 바닷길이 열려 

아들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용왕이 감복하여 소원을 들어주고 백선은 

아들 만날 날에 소쿠리에 음식과 옷을 담아 바닷길이 열리기만 기다렸어. 해가 

떠오르고 바닷길은 열리지 안았는데 곰섬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 가우리와 

그의 아내가 백선의 아들과 함께 육지로 떠나는 거야, 백선은 실어증이라 힘껏 

소리쳐 불러도 들리지 않았어. 아들을 못 만나는 슬픔에 백선은 그만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어. 그 후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한 백선의 지순한 사랑을 기려 

소쿠리섬이라 부르고 바닷길 열리는 날이 되면 모두들 소쿠리 하나씩 들고 

조개와 바지락을 캐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먹이는 풍습이 생겼단다.


